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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30년 – 체르노빌

흔적, 그 경계에 서서

도시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. 그 일은

누군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며 또 다른 

누군가에게는 한 사회를 담는 일이다. 지극히

사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작업들,

그래서 이 작업은 늘 경계에 서게 된다.

1986년, 

비 맞기를 좋아한 나는 교복을 흥건히 적실

정도로 흠뻑 비를 맞은 적이 많았다. 그러나

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비 맞기를 제재 당하게

된다. 그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비가 오면 

우산을 쓰고 비는 맞지 말라는 것이었다.

2015년,

나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(Chernobyl)로

향하고 있다. 내가 비를 맞을 수 없었던 이유가 

여기에 있었다. 난 그곳에서 잃어버린 빗소리를 

기억하고 싶었다.

지금, 1986년 4월26일 새벽1시23분,

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는

한 기술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폭발하고 만다. 

죽음을 피해 모두가 떠나간 도시는 폐허로

변했고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녹슨 창틀만이

시간의 흔적으로 남아 한 때 사람이 살았다는

것을 이야기한다. 이 도시의 유일한 언어는

‘이 사실을 잊지말라’는 말이다. ●

정성태(Jung Sungtae)

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. 성균관대학교
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 경일대학교
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

받았다. 첫 개인전 <Picturesque Angkor>

( space129, 2006)을 시작으로 다섯 번의
개인전을 가졌고, <청출어람>(갤러리H, 

2016) 비롯한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.

2008년 제4회 2030청년작가상을 수상했고, 

2010년 대구의 젊은 예술인(계간
대구예술)으로 선정되었다. 2014년
대구사진비엔날레 전시 코디네이터로
참여한 바 있다. 현재 우크라이나 세르벤코
(Shcherbenko) 아트센터에서 기획한
체르노빌 사건 30주년 헌정 사진전
(4월18일 - 5월8일)을 준비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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